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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� 박정민·이제훈·천우희가� 고른� 기억� 속� 영화,�

<씨네21>� 창간� 30주년� 특별전에서� 만난다
<씨네21> 창간 30주년 기념 특별전 ‘지극히 사적인 영화관’ 개최

8월2일·9일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1관에서 무료 상영 및 GV 진행

▲� ‘지극히� 사적인� 영화관’� 포스터

한국영상자료원(원장� 김홍준,� 이하� ‘영상자료원’)은� 영화� 전문� 미디어� 기업� 씨네21㈜(대표이사� 장영엽)과� 공

동� 주최로� <씨네21>� 창간� 30주년을� 기념하는� 특별전� ‘지극히� 사적인� 영화관’을� 오는� 8월� 2일(토)과� 9일

(토)� 양일간� 시네마테크KOFA(상암동� 소재)� 1관에서� 개최한다.

한국영화와� 대중을� 이어온� <씨네21>의� 창간� 30주년을� 기념해� 마련된� 이번� 특별전은� 동시대

를� 살아온� 영화인들이� 각자의� 기억에� 남은� 한국영화를� 관객과� 함께� 나누는� 자리다.� 배우� 박정

민,� 이제훈,� 천우희가� 프로그래머로� 참여해� 자신에게� 영감과� 자극을� 준� 2000년대� 이후� 한국영

화� 한� 편씩을� 직접� 선정했다.� 이들은� 각자의� 선정� 이유를� 담아� 해당� 작품을� 상영하고,� 이후� 관

객과의� 대화(GV)를� 통해� 작품에� 얽힌� 개인적인� 경험과� 감상을� 관객과� 공유할� 예정이다.



□� 배우들의� 영화� 선택과� 추천사

<밀수>,� <하얼빈>� 등의� 작품에서� 인상적인� 연기를� 선보이며� 최근� 출판사� 대표로도� 활동하

고� 있는� 배우� 박정민은� 영화� <킬러들의� 수다>를� 선택했다.� <킬러들의� 수다>는� 2001년에� 개

봉한� 장진� 감독의� 영화로,� 장진� 특유의� 감칠맛� 나는� 대사가� 두드러지는� 작품이다.� 박정민은� "'

아� 왜� 오영란은� 누굴� 죽이고� 싶어� 하냐.'� 이� 대사를� 극장에서� 다시� 듣고� 싶었다.� 안� 그래도� 더

워� 죽겠는데,� 이� 기회에� 극장� 오셔서� 시원하게� 웃고� 가시길� 바란다"는� 선정사를� 밝혔다.�

<모범택시>,� <탈주>로� 우리에게� 친숙한� 배우� 이제훈은� 영화� <지구를� 지켜라!>를� 추천했

다.� <지구를� 지켜라!>는� 2003년에� 개봉한� 장준환� 감독의� 영화로,� 개봉� 당시� 독특한� 소재와�

캐릭터로� 컬트적인� 인기를� 얻었던� 작품이다.� 이제훈은� "이� 작품을� 처음� 보았을� 때� 느꼈던� 여

태껏� 보지� 못한� 것에� 대한� 신선함,� 그리고� 스크린을� 압도하는� 충격은� 20년이� 지난� 지금까지도�

유효하다”며� “처음� 이� 작품을� 보게� 되실� 관객분들이� 부러운� 순간이다”는� 소감을� 전했다.�

<The� 8� Show>,� <멜로가� 체질>등에서� 뛰어난� 연기를� 보여준� 배우� 천우희는� 영화� <이층

의� 악당>을� 관객들과� 함께� 보고자� 했다.� 2010년에� 개봉한� 손재곤� 감독의� <이층의� 악당>은�

배우� 한석규,� 김혜수� 주연의� 연기� 궁합이� 돋보이는� 코미디� 영화이다.� 천우희는� "독창적인� 결을�

지닌� 작품이어서� 여러분과� 함께� 나누고� 싶었다"며� “우리� 영화계에서� 빼놓을� 수� 없는� 두� 배우,�

김혜수-한석규가� 만난� 소중한� 작품”이라는� 추천사를� 남겼다.�

□� 상영� 일정� 및� 관람� 정보

8월� 2일(토)에는� 배우� 이제훈이� 선택한� ▲<지구를� 지켜라!>와� 천우희의� 추천작� ▲<이층의�

악당>이,� 8월� 9일(토)에는� 박정민이� 선택한� ▲<킬러들의� 수다>가� 상영될� 예정이다.� 특별전

이� 열리는� 장소는� 한국영상자료원� 시네마테크KOFA� 1관이다.

모든� 상영은� 영상자료원이� 보존하거나� 복원한� 자료를� 기반으로,� 각� 작품의� 원형에� 가까운�

형태로� 진행된다.� 특히� <지구를� 지켜라!>는� 영상자료원의� 디지털� 복원� 작업을� 거친� 4K� 버전



으로� 상영되며,� 보다� 선명한� 화질로� 감상할� 수� 있다.� <이층의� 악당>과� <킬러들의� 수다>는�

영상자료원이� 보존� 중인� 35mm� 필름으로� 상영되어,� 당시� 영화관의� 감성과� 시각적� 질감을� 고스

란히� 전달할� 예정이다.� 개봉� 이후� 영화관에서� 보기� 어려웠던� 세� 작품을� 다시� 볼� 수� 있는� 기회

로� 영화� 팬들의� 뜨거운� 호응이� 기대된다.

각� 상영� 후에는� <씨네21>의� 영화� 전문� 기자와� 함께하는� 배우들의� GV(Guest� Visit)도� 마련

된다.� 배우들은� 해당� 영화를� 왜� 선택했는지,� 어떤� 기억과� 감정이� 담겨� 있는지� 관객들과� 직접�

나누는� 시간을� 갖는다.� 이를� 통해� 배우의� 취향과� 기억이� 담긴� 영화가,� 관객의� 새로운� 발견이�

되는� 특별한� 경험이� 될� 것으로� 기대된다.

상영� 일정� 및� 예매는� 한국영상자료원� 홈페이지(http://koreafilm.or.kr/cinema/program.asp)를� 통해�

확인할� 수� 있으며,� 관람료는� 무료이다.

[참고자료]� 프로그램� 안내

<지극히� 사적인� 영화관>

○�주�최:� 씨네21㈜,� 한국영상자료원

○�일�정:� 2025년� 8월� 2일(토),� 9일(토)

○�장�소:� 한국영상자료원�시네마테크KOFA� 1관

○�상영작:�

번호 제목 감독 연도 상영매체 비고

1 지구를� 지켜라! 장준환 2003 DCP(4K) 이제훈� 추천작

2 이층의� 악당 손재곤 2010 35mm 천우희� 추천작

3 킬러들의� 수다 장진 2001 35mm 박정민� 추천작

[부대행사]

-� 8월� 2일(토)� 12:00� <지구를�지켜라!>� 상영�후� GV

*� 참여자:� 배우�이제훈,� <씨네21>� 이우빈�기자

-� 8월� 2일(토)� 16:00� <이층의�악당>�상영�후� GV

*� 참여자:� 배우�천우희,� <씨네21>� 김소미�기자

-� 8월� 9일(토)� 11:00� <킬러들의�수다>�상영�후� GV

*� 참여자:� 배우�박정민,� <씨네21>� 배동미�기자


